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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간 7.9%씩 성장했지만 1985~1990년에는 수출 성장

률이 연간 3.5%로 떨어졌고, 1990~1995년에는 연간 

3.3%로 더 떨어졌다.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하면서 많은 

일본 기업이 자금난에 빠졌고, 이는 1990년대 초반 금융 

붕괴로 이어졌다.

1990년대 중반에 필자는 일본에서 가장 힘 있는 정부 관

료 중 한 명에게 ‘왜 일본은 성장을 재건하기 위해 화폐가치

를 평가 절하하지 않는지’ 물은 적이 있는데 그는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제 미국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대략 2015년부터 미

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중국을 무역파트너가 아니라 위협으

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중국의 경제적 

성공 때문이었다. 중국이 2015년 로봇공학, IT, 재생에너지 

및 기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진흥하는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정책을 발표했을 때 중국

의 경제적 성장은 미국의 전략가들에게 진지한 경종을 울

리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은 주로 중국 금융, 기업, 

기술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 전역에 현대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일대일로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늦추기 위해 오래된 매뉴

얼을 다시 꺼내 들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무역그룹을 만들 것을 제

안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는 더 나아가 중국에 대

한 노골적인 보호주의를 약속했다. 반중 공약을 기반으로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대한 명

백한 위반이었다. WTO가 미국의 조치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새로운 위원 임명을 차

단해 WTO 상소기구를 무력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ZTE와 화웨이 등 선도적인 중국 기술기업의 제품을 차단

하고 동맹국에도 똑같이 하도록 촉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필자를 포함한) 많은 이

는 바이든이 트럼프의 반중 정책을 번복하거나 완화할 것

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상황은 반대로 전개됐다. 

바이든은 오히려 규제를 배가해 트럼프가 부과한 중국

에 대한 관세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기술과 미

국 투자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새로운 행정명령

에 서명했다. 미국 기업들은 비공식적으로 공급망을 중국

에서 다른 국가로 옮기도록 권고받았고, 이 프로세스는 오

프쇼어링(offshoring)과 대조돼 프렌드쇼어링(friend-

shoring·우호국 혹은 동맹국과 공급망 구축)이라고 불린다. 

이런 조치들을 시행함에 미국은 WTO의 원칙과 절차를 완

전히 무시했다.

미국은 중국과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지만 옛말에 ‘오리처럼 생기고, 오리처럼 헤엄치고, 

오리처럼 꽥꽥대면 오리일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익숙한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고, 워싱턴 정치인들은 중국을 반드

시 억제하거나 패배시켜야 할 적으로 지칭하며 전시에 쓰일 

만한 언사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는 중국의 대미 수출 양상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

다. 트럼프가 2017년 1월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미국의 상

품 수입 중에서 중국 제품은 22%를 차지했다. 2021년 1월 

바이든이 취임했을 때 미국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

중은 19%였고, 2023년 6월 기준 미국의 중국 수입 비중은 

13%로 급락했다. 2022년 6월과 2023년 6월 사이 미국의 

대중 수입이 무려 29%나 감소한 것이다.

물론 중국 경제의 역학은 복잡하며, 미·중 무역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중국의 대미 수출은 부분적

으로는 반등할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이 2024년 대선을 앞

둔 상황에서 중국과의 무역장벽을 완화할 가능성은 작다.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어 미국의 요구를 따를 수밖

에 없던 1990년대의 일본과 다르게 중국은 미국의 보호무

역주의 앞에서 선택지가 더 넓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의 확장 등과 같은 정책으로 아

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지역으로 수출을 상당히 늘릴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원칙적으로 

잘못됐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실패할 운명이라고 평가한

다. 중국은 세계 경제 속에서 다른 파트너를 찾아 자국의 

무역을 확대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중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2023년 국내총

생산(GDP) 성장률은 5% 미만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해에 

나왔던 예측치보다 낮아진 수치이며, 2010년대 후반까지 

중국이 누리던 높은 성장률에 비해 많이 낮다. 서구의 언론

은 중국 부동산시장발(發) 금융위기와 과도한 부채 등 소위 

중국의 잘못에 대해 연신 보도한다. 하지만 이 둔화의 많은 

부분은 중국의 성장을 늦추려는 미국의 조치로 인한 것이

다. 미국의 반중(反中) 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

반이자 세계 번영에 대한 위협으로, 이러한 조치는 중단돼

야 한다.

이번 반중 정책은 꽤 친숙한 미국 정책입안 매뉴얼에서 

나온 것으로, 매뉴얼의 목표는 주요 경쟁국과 경제적·기술

적 경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매뉴얼이 첫 번째로, 또 가장 노

골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냉전기간에 미국이 소련으로 유입

되는 기술을 차단한 것이다. 미국은 소련을 적으로 선포했

고 미국 정책은 첨단 기술에 대한 소련의 접근 차단을 목표

로 했다.

이 매뉴얼이 두 번째로 적용된 사례는 덜 노골적이어서 

사실상 식견이 있는 사람 대부분이 간과해왔다. 1980년대 

말~1990대 초에 미국은 의도적으로 일본의 경제성장을 늦

추려고 했다. 일본이 당시에, 또 지금도 미국의 동맹국이라

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울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너무 

성공하고’ 있었다. 일본 기업들은 반도체, 소비자가전, 자동

차를 포함한 핵심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앞질렀고, 일본의 

성공은 필자의 위대한 동료이자 하버드대학 교수였던 고

(故) 에즈라 보겔(Ezra Vogel)의 저서 ‘Japan as Number 

One(재팬 애즈 넘버원)’을 포함한 많은 베스트셀러에서 주

목받았다.

1980년대 중후반에 미국 정치인들은 (일본과 합의한 소

위 ‘자발적’ 제한을 통해) 일본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고 일

본이 자국 통화를 과대평가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일본 엔

화의 가치는 달러당 1985년 약 240엔에서 1988년 128엔, 

또 1995년 달러당 94엔으로 상승하며 이로 인해 비싸진 

일본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몰아냈다. 수출 증가세가 무너

지며 일본은 부진에 빠졌다. 1980~1985년에 일본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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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한 시민이 이 나라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이자 부동산발 위기의 진앙으로 지목

된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건설 중이던 주거용 건물 근처에 앉아 쉬고 있다.  [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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